
구역예배 및 가정예배(2020 년 10 월 네 번째 주일) 

 

참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요한복음 9 장 13–22 절- 

 

* 마음문 열기(Welcome)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지 말해봅시다. 

 

* 찬양하고 경배하기(Worship) 

내 진정 사모하는(찬88) 

 

* 말씀 나눔(Word) 

1. 이번 주일 설교와 요한복음 9 장 13-22 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 소개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치유에 관련된 내용 중, 세상의 빛(5 절), 실로암(7 절)과 같은 언급이 

앞선 7-8 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3. 오늘 본문은 소위 “이중 드라마”의 문학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이 함께 어우러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유익을 설교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의 

대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영적 눈을 뜬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 좋은 소식 알리기(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합시다. 

 

 

* 함께 기도하기(Work of Prayer) 

1.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께 강건함을, 담임목사님께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소서. 

3. 가정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4.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5. 민족의 평화통일, 외교와 국방 안정, 경제 회복을 허락하소서. 

6.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옵소서. 


